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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xonMobil, 일본 주유소 사업 철수
저출산 고령화 영향 석유제품 수요 감소 … 4000여개 사업장 전부 매각

세계 최대의 정유기업인 미국의 ExxonMobil이 일본의 주유소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ExxonMobil은 일본에서 <에소>, <모빌>, <제너럴> 등 3개 브랜드로 4000여개 주

유소를 운영해왔으나 단계적으로 모두 매각키로 했다.

ExxonMobil은 현재 1만2584개의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는 JX홀딩스에 이어 일본 주유소 시장에서 점유율 2

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등으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 매출이 줄어들자 주유

소 사업을 철수키로 결정했다. ExxonMobil은 2009년 일본 휘발유 판매액이 1조3475억엔으로 전년대비 34.4%

감소했다.

일본은 석유제품 수요가 2004년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정유소 평균가동률은 75%에 그

치는 등 석유제품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일본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외국계기업의 철수가 줄을 잇고 있다.

프랑스의 타이어 대기업인 미쉐린(Michelin)은 2010년 7월 일본 생산을 중단했고, 현대자동차도 2010년 들어

일본의 승용차 사업을 접었으며 프랑스의 유통대기업인 카르푸는 2005년 철수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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